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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학교에서 귀가할 때 빈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모가 맞벌이를 해야하는 가정에서는 별 도리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아주 어린 자녀들은 데이 캐어 센터등에서 돌보아 주겠지만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은 집에 홀로 있는 것이 법적으로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홀로 집에 있는 것이 대단한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4천 9백만 명의  학령기의 아이들 중 천5백만 명의 아이들이 적어도 일주에 3일 동안은 방과 후에 집에 홀로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감독 없이 시간을 보내는 십대의 자녀들은 성적으로 문란하기 쉽고 성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연간 성병에 걸리는 사람의 수효가 천 5백만 명인데 그 중의 25%는 이렇게 빈집으로 돌아오는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를 한 결과를 보면 일주일에 11시간 이상을 부모의 감독 없이 지내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하여 술, 담배 또는 마리화나에 손을 대는 확률이 배나 높다고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법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가장 폭력적인 청소년 범죄가 많이 범해지는 시간 대는 오후 3시와 4시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빈 집으로 돌아와서 컴퓨터를 키고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집에서 홀로 지내는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친구들과 채팅을 하지만 미성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꾀하는 색한들의 희생이 되기도 쉽습니다. 십대의 청소년들이 지루하다고 느끼는 시간이 많을 수록 말썽을 저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 연구기관이 밝혔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와 미시간 대학의 조사에 의하면 현대의 학생들은 20년 전에 비하여 학교에서 7시간을 더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학업에 열중을 하고 숙제를 충실하게 한다면 문제아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했습니다. 자녀들 중 맞인 첫 아이는 25%가 집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다른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방과 후에 청소년소녀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해 주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자녀들을 등록 시키겠다고 의사를 밝힌 학부모의 숫자는 1530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결국 십대의 자녀들은 겉으로는 불평을 하면서도 부모로부터 유익한 행동을 하도록 압력을 받는 것을 필요사항으로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2004년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자녀들에게 그들의 친구보다 영향력이 더 있다고 느끼는 부모는 25%정도 뿐이라고 하니  청소년 소녀들과 부모와의 기대 차이가 대단히 크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연구 결과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의 청소년들의 추세는 절망 할 정도는 아니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십대 아이들이 착해져서 인지 아니면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지식이 늘어서 인지는 몰라도 십대의 임신 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알코홀 과 마약 사용 비율도 약간씩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청소년 소녀의 범법율도 상승하고 있지 않다고 하니 아직은 홀로 집에 있는 자녀를 무조건 문제아로 낙인을 찍을 필요는 없는 것 샅습니다. 

수년 전에  남 캘리포니아에서 18세의 한인 고등학교 학생이 20달러로 말싸움을 하다가 8학년 한인 중학생을 폭행하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배경은 몰라도 이런 학생은 아마도 부모의 감독이 없었거나 철저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던 학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비록 고등학교 졸업반인 학생도 집에 돌아와서 엄마가 반겨주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책 가방을 내려 놓으면서 “엄마” 하고 불렀을 때 
“엄마 여기 있다”는 대답을 못 들으면 괞이 심술이 난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부모가 함께 맞벌이를 하면서도 아이가 집에 돌아 올 시간이면 전화를 걸어서 간단한 대화를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하라고 전문가들은 권고합니다. 자녀들에게 한층 더 높은 관심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끝
